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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II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점검한다

박하순 |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한국경제는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주택부분의 침체에 따른 장기불황

에도 현재와 같은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 외부변수의 

악영향으로 조만간 위기에 빠질 것인가? 위기에 빠진다면 위기 강도와 지속기

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다음을 확인해 두자.

첫째,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저성장 경로에 접어들었다. 저성장 경로가 

곧바로 위기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순환의 저점에

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은 뻔한 이치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기는 주로 외환 위기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

자, 외채규모나 해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이에 불안을 느껴서 초

국적 자본이 빠져나가면(이는 환율폭등을 가져오고 외화부채를 많이 지고 있

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해진 은행이나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생산 및 

판매활동의 축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변수는 우선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내적으로 얼마나 튼튼

하냐이다. 해외에 문제가 생겨 초국적 자본이 빠져나가도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튼튼하다면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초국적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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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는 규모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아주 튼튼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들의 경제(특히 한국경제와 관련이 깊은 나라들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

진다면 한국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여 금융적으로 

초국적 자본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경제가 현재 유럽이나 미국경제의 악화에 따라 위기에 빠질지 

여부는 한편으로는 이들의 위기의 크기나 지속성에 달려 있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경제가 이들 해외변수의 악영향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우선 한국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고, 간단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하자.

한국경제의 현황

성장률과 제조업 평균가동률

한국경제는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2008년 4/4분기 1개 분기 마이너스 성

장을 한 뒤 2009년 1/4분기 이후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표 1> 참조). 

설비투자와 수출증대가 성장의 주요 동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4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약간 둔화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

도 2011년 1/4분기 1.3%, 2/4분기 0.9%, 3/4분기 0.7%로 그리 높지 않고 2개 분

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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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경제 성장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4 2011.2/4 2011.3/4

4.0 5.2 5.1 2.3 0.3 6.2 4.2 3.4 3.4

2011년 분기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출처: 한국은행

현재의 성장률을 조금 더 장기에 걸친 시야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을 

보면 1990년 이후 분기별 한국경제 성장률은 우하향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

이 1990년대 초반에는 2%에 근접하던 것이 최근에는 1%대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 97, 98년 위기 시기와 이번 금융위기 시기

이다. 두 위기 모두 한국경제 내부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지역적 혹은 세계

적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전자는 과잉투자-부도기업 발생, 큰 폭의 경상

수지 적자 발생, 외채 누적이라는 내부요인에 더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아

래 초국적 자본의 증시 철수가 발생하면서 증권시장 폭락, 신용경색 등이 발

생하여 생산 활동의 축소가 있었다. 후자는 경상수지의 적자전환, 순해외자산

(IIP) 마이너스 규모 폭증 등 한국경제 내부가 취약해 있는 조건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초국적 금융자본 철수 및 수출 급감 등의 사태가 초래

되었다. 즉 90년대 이후 순 국내변수에 의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두 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간이 2개 분기를 넘어가지는 

않았다. 97, 98년 위기 때는 2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이번 위기 때

는 1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즉 위기 지속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

이다.

한편 정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5%인데, 이는 

전월보다 낮아진 것이긴 하지만 과거 평균수준(’00~’10년 78.3%)을 2.2%p 상

회하고 있다.

결국 성장률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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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제조업가동률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동률이 높은데도 성장

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한국경제가 저성장궤도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

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경제의 분기별 성장률과 추세선

이윤율 추세1)

이윤율의 추세적인 하락은 경제위기를 낳는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자본생산

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이런 추세는 반전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런 종류의 반전 이외에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중심부 국가에서는 신자유

주의적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서 1990년대 말까지 이윤율 

하락추세가 일정하게 반전되기도 했다. 

1) 박하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친 효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비판과 노동조합 대응 효과

성 분석, 향후 시사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1의 일부 내용을 최근 통계를 추가하여 재정리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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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길게는 

1966년 이래, 짧게는 1986년 이래 IMF 위기 당시까지 이윤율이 하락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었다.2) 이윤율 대리변수로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을 사용해 이

야기해 보면,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은 1960년대 초반 25-30%, 70년대에서 3

저 호황시기까지는 20-25%, IMF 위기 직전 90년대에는 15-2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IMF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10-

15%대까지 하락하였다.3)

그러나 97, 98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

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킨 이후 이윤율 추세는 약간 상승하고 있다. 이윤율 궤적

을 보면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IMF 위기, 대우사태 등 금융위기로 매우 낮아

진 이윤율(1998, 1999, 2001년 이윤율은 12% 초반으로 하락했고, 2000년에는 

정보기술산업(IT)의 반짝 호황으로 이윤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대체로 매우 낮

은 수준이었다)은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이후 약간 높아졌고, 2004년에는 이

윤율이 22.0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 수준은 대체로 

90년대 중반 수준 혹은 그것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2010년에는 70-80년대의 

2) 이 과정에서 이윤율의 급락은 세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60년대 말-70년대 초반, 1986-88년 3

저 호황 이후 90년대 초반, 97, 98년 IMF 위기 때이다. 첫째 시기에는 외자도입을 통한 과잉투자 및 경상

수지 적자 확대, 두 번째 시기는 원화의 과도한 절상, 마지막 시기에는 중화학 부문의 과잉투자 및 경상수

지 적자 확대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IMF 위기 직전에는 90년대 초반보다 이윤율이 높았는데 이는 반도

체부문의 호조로 인한 것이다. 세 시기 모두 대외변수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외종

속성을 이야기해 준다. 이런 경제위기에 병행하여 노동자 투쟁도 진행된다. 60년대 말-70년대 초반 위기 

당시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노동쟁의의 확산(노동쟁의 건수는 1970년 165건에서 1971년 1656건으로 무

려 10배의 증가가 있었다)이 있었고, 3저 호황과 그 이후 발생한 위기 과정에서 6월 항쟁 및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 결성이 있었고, IMF 위기 직전 및 이에 후속하는 위기 동안에는 민주노총의 96, 97 노동

법 개악 저지 총파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한편 70년대 중반 오

일쇼크 때나 70년대 말-80년대 초반 경제위기 당시 이윤율의 하락 정도는 앞에서 얘기한 세 시기에 비해 

다소 덜하나 두 시기를 비교하면 오일쇼크 당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보다는 이윤율 하락 정도가 더 

심하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1991을 참조하라.

3) 유형고정자산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매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인플레가 심한 시기의 이윤율은 과대 계상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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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수준인 20-25%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해소

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이윤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1998, 1999, 그리고 2001년의 

이윤율을 예외로 친다면 그 상승추세는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 

[표 2]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연도 A=B*C B C 연도 A=B*C B C
1960 17.65 7.88 2.24 1986 24.50 7.93 3.09
1961 21.97 9.04 2.43 1987 21.43 7.24 2.96
1962 32.00 10.19 3.14 1988 19.78 6.82 2.90
1963 26.79 11.35 2.36 1989 15.41 6.02 2.56
1964 24.19 12.47 1.94 1990 16.25 6.50 2.50
1965 28.22 11.52 2.45 1991 16.27 6.64 2.45
1966 31.71 12.84 2.47 1992 15.60 6.64 2.35
1967 27.86 11.01 2.53 1993 15.63 7.04 2.22
1968 22.36 11.07 2.02 1994 17.67 7.65 2.31
1969 20.84 10.42 2.00 1995 20.24 8.33 2.43
1970 19.70 10.37 1.90 1996 14.78 6.54 2.26
1971 17.18 8.95 1.92 1997 18.32 8.25 2.22
1972 21.46 9.58 2.24 1998 12.22 6.11 2.00
1973 25.46 10.35 2.46 1999 12.25 6.62 1.85
1974 22.62 7.59 2.98 2000 15.98 7.40 2.16
1975 20.38 7.20 2.83 2001 12.03 5.52 2.18
1976 22.63 7.47 3.03 2002 16.45 6.74 2.44
1977 23.29 6.81 3.42 2003 17.72 6.87 2.58
1978 22.52 7.66 2.94 2004 22.08 7.56 2.92
1979 21.95 7.44 2.95 2005 18.24 6.12 2.98
1980 23.15 7.28 3.18 2006 15.97 5.34 2.99
1981 23.65 7.58 3.12 2007 18.11 5.87 3.08
1982 21.61 7.40 2.92 2008 18.73 5.89 3.18
1983 23.23 7.64 3.04 2009 18.45 6.15 3.00
1984 23.11 7.36 3.14 2010 21.98 6.89 3.19
1985 23.74 7.81 3.04

A=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B=매출액영업이익률, C=유형고정자산회전률.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각년도 호

한편 이런 이윤율 개선은 현재 세계적인 성장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호황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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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상승 추세가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윤량 규모는 매

우 클 텐데 이는 분모인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이윤율이 상승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윤율을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과 회전율

(유형고정자산회전율)로 분해해 보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일정한 상승은 주로 회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이 1999년 1.85에서 2008년 3.18(2010년 3.19)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유

형고정자산 가동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즉 유형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가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2010년은 투자증가가 꽤 있었는데, 회전율도 높았다. 그리고 마진율(매출

액영업이익률)도 높아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한국의 기업들이 대외변수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개선되

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6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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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이

유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

동산 구매를 위한 저리의 주택대출을 늘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대

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1998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는 이후 환

율상승과 노동비용 삭감을 활용하여 IT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마이

너스 성장을 비교적 단기간에 벗어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초기에 부동산 경기활성

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가계의 저리 주택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

리고 ‘카드남발’이라 할 정도로 카드발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판매신용도 늘

었다. 이런 경기활성화 대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이윤율을 약간 개

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렸다. <표 3>에서 보다시피 

가계신용(=가계부채)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2002년에 무려 

약 97조 원의 가계신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가계신용잔액 곡선

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그림 3> 참조). 정부는 이후 각종 규제를 

통해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하였는데 이런 조치로 2003년에 판매신용은 21.3

조 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가계신용증가액이 엄청났고, 

2009년에도 가계신용증가액이 약 91조 원에 달해 2010년 말 가계신용잔액은 

약 84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고용악화에 따른 생계불안, 저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계의 부동산 구입 붐에의 동참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는 노동자의 삶이 금융시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속적인 잔업 특근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경제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

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바뀐다면 가계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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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 그리고 소비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심부 

경제가 장기불황 상태에 빠져 있고 한동안 여기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표 3]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 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가계신용잔액 211.2 183.6 214 266.9 341.7 439.1 447.6

가계신용증가액 -27.5 30.4 52.9 74.8 97.4 8.5

가계대출잔액 185.0 165.8 191.9 241.1 303.5 391.1 420.9

가계대출증가액 -19.1 26.1 49.2 62.4 87.6 29.8

판매신용잔액 26.2 17.8 22.1 25.8 38.2 47.9 26.6

판매신용증가액 -8.4 4.3 3.7 12.4 9.7 -21.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계신용잔액 474.7 521.5 582.0 630.7 688.2 779.6 846.9

가계신용증가액 27.1 46.8 60.5 48.7 57.6 91.4 67.3

가계대출잔액 449.4 493.5 550.4 595.4 648.3 737.9 797.5

가계대출증가액 28.5 44.1 57.0 45.0 52.9 89.6 59.6

판매신용잔액 25.3 28.0 31.5 35.3 39.9 41.7 49.4

판매신용증가액 -1.4 2.8 3.5 3.7 4.6 1.8 7.7

[그림 3]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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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유럽의 재정 또는 정부부채 위기로 인해 한국도 정부부채 규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채 위기가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어서 이런 추세는 당분

간 지속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도 균형재정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대체로 증가해 오고 있으나 그 

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기업부채를 이야기하나 

이는 다른 나라에도 일정하게 존재하는 문제이다. 즉 한국은 정부부채로 인한 

위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부채는 외채 또는 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순자산)과 구별되어

야 하는데, 정부부채는 자국민에게 진 빚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볼 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순자산)은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해외순자산이라

는 점에서 정부부채와 다르다.

[표 4]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나라 CIA, Eurostat IMF 나라 CIA, Eurostat IMF
일본 225.8 225.8 미국 58.9 92.7

그리스 144.0 130.2 인도 55.9 71.8
이탈리아 118.1 118.4 아르헨티나 50.3 52.2
싱가포르 102.4 98.9 대만 33.9 39.0
아일랜드 94.2 93.6 베네수엘라 25.5 34.8
프랑스 83.5 84.2 대한민국 23.7 32.1

포르투갈 83.2 83.1 호주 22.4 21.9
이집트 80.5 74.2 중국 17.5 19.1
영국 76.5 76.7 이란 16.2 21.7

스페인 63.4 64.5 러시아 9.5 11.1
브라질 60.8 66.8

출처: Wikipedia의 “List of sovereign states by public debt” 항목. 2011.8.15 검색

주 1) 유럽연합은 EUROSTAT에서, 나머는 CIA에서. 2011.1.26 검색

주 2) 미국의 CIA 수치는 주 정부 빚과 정부 부서 사이의 빚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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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변수

(1) 해외순자산 현황

한국 자본주의는 현재 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90

년대 중반 이후 OECD 가입,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협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

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환율인하(원화 평가절상)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반되면서 순국제투자자산

잔액(=해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다가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 및 환율폭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태가 IMF 위기와 2008년 위기 때 공히 

발생하였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2011년 2/4분기 현재 순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

순자산)은 -1,520억 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분기 때보다 

낮아졌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더 낮아졌다.

지난 8월에도 유럽 재정위기의 이탈리아로의 전염 가능성이 얘기되면서 

환율이 출렁이기는 했으나 2008년 같은 큰 폭은 아니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

속되는 것으로 볼 때 당장 대외불안이 크게 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주가가 폭등하고 초국적 자본이 몰려와 거품이 또다시 형성된다면, 그 과

정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절상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 혹은 적자가 커진다면, 초국적 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대외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2) 수출비중

한국경제의 수출비중은 예전에도 높았으나 최근에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0년 39.9%이던 것이 2010년 54%까지 치솟았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악

화하면 한국경제는 즉각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나마 다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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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재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

다 하더라도 현재 세계경제는 이러저러한 연쇄 고리를 통해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수출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

다는 의미이다.

[표 5] 해외순자산

A.
대외
투자

A-1.
준비
자산

B.
외국인
투자

B-1.
외국인
직접
투자

B-2.
증권
투자

B-2.1.
지분
증권

B-2.2.
부채성
증권

C.
순국제
투자
(A-B)

1994 816.2 223.4 1138.6 148.5 349.5 153.9 195.6 -322.4

1995 1082.9 293.5 1493.7 182.2 479.2 181.5 297.7 -410.8

1996 1301.4 294.2 1911.3 257.3 590.4 145.3 445.1 -609.8

1997 1266.3 88.7 1876.1 141.7 602.4 61.9 540.5 -609.8

1998 1484.8 485.1 1960.9 221.9 657.1 187.3 469.8 -476.2

1999 1654.8 740.5 2490.5 418.5 1071.5 629.0 442.5 -835.7

2000 1900.8 962.0 2249.6 437.4 803.2 904.7 398.6 -348.7

2001 1850.4 1028.2 2414.8 532.1 1063.9 700.0 363.8 -564.4

2002 2068.2 1214.1 2684.6 626.6 1162.0 756.7 405.4 -616.4

2003 2581.4 1553.5 3220.1 660.7 1650.3 1167.6 482.7 -638.7

2004 3297.3 1990.7 3918.6 877.7 2103.1 1564.2 5390.0 -621.3

2005 3684.3 2103.9 5129.8 1048.4 3104.6 2494.8 609.8 -1445.4

2006 4655.6 2389.6 6174.0 1157.7 3523.9 2763.9 760.0 -1518.4

2007.3/4 5541.9 2572.9 7638.3 1252.1 4536.0 3430.6 1105.4 -2096.4

2007 5933.1 2622.2 7766.1 1219.6 4566.5 3200.7 1365.9 -1833.0

2008 4894.7 2012.2 5479.1 946.8 2521.5 1246.4 1275.1 -584.4

2009 6238.4 2699.9 7264.7 1177.3 3896.9 2364.7 1532.6 -1029.9

2010 6881.4 2915.7 8249.7 1270.5 4907.8 3163.7 1744.1 -1368.3

2011.2/4 7428.9 3044.8 8949.3 1398.1 5261.0 3376.4 1884.2 -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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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비중
(%)

39.9 37.1 34.3 36.5 42.1 40.6 41.2 43.8 55.1 51.5 54.0

전망

한국경제의 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대외변수가 악화하

면 어쩔 수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주택부문 부진 상황을 간단히 살

펴보면서 한국경제 위기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10월 26일에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주요한 내

용의 대강에 합의하였다. 위기에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자본

을 더 확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리스 정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은행들로 

하여금 새로운 채권과 교환방식으로 ‘자발적으로’ 50%를 상각하도록 하여,4) 

2020년까지 그리스 정부부채 수준을 현재 160%가 넘는 규모에서 120%로 줄

이기로 하였다. 또한 독일의회는 현재 4,400억 유로인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을 

1억 유로까지 늘릴 수 있도록 메르켈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그러나 유럽의 긴축정책을 

여전히 지속한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아일랜드, 포르투

갈, 스페인의 상황은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 성장률 둔화 및 재정상황 악화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금융자본의 자유가 허용된 상황에

서 위기국가의 부채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위기국 안에 머물고 

있는 금융자본이 언제든 이들 국가를 떠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4) 현재 거래가격은 액면가의 40% 정도여서, 그리스 정부채 보유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약간의 이익을 보

는 셈이다. 한편 지난 7월에 합의하기로는 상각률을 21%로 합의한 바 있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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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부문도 부분적인 호전 기미가 없지는 않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최근에 또다시 주택담보증권(MBS)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전보다 상당

히 위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떤 측면에서는 증대되어 당장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외변수의 악화에 따라서는 여전히 위기

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비중이 대폭 증가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금융세계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확인해야 할 것은, 위기 가능성이 현재 낮다는 것이 민중들의 생활을 상

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불황에 가까운 저성장에

서 시장기제에 의한 대폭적인 고용증대나 비정규직의 낮은 근로조건 개선을 

예상할 수는 없다. 여전히 노동자 민중적 대안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


